
3ChemLOCUS 2014.6.2

글로벌 화학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학산업이 또다른 전환기에 처해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전문가

는 없을 것이다.

중동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투자를 본격화할 때도, 중국이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자급률을 급격히 

끌어올릴 때도 크게 느끼지 못했던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고, 앞으로 더욱 험난한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절박감을 직

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.

만약, 2-3년 후 미국의 셰일가스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친다면 오늘 느끼는 위기감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

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. 물론, 성장이나 발전을 포기하고 그런대로 삶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으면 편할 수도 있으나 한

민족의 기상이 그리 쉽게 꺾일 존재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또 다른 희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.

우리가 어려서부터 귀가 닿도록 들어온 <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>라는 고사성어를 되새길 때가 아닌

가 생각한다.

화학저널과 켐로커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화학산업이 이대로는 생존할 수 없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

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로 탄생하는 산고의 고통을 요구해왔고, 오늘날에도 1990년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혁신을 요구

하고 있다.

1980년부터 1990년대에 걸쳐 

나타난 소다회를 비롯 반덤핑을 통

한 수입규제, 1980년대 후반의 석

유화학 투자 경쟁, 1990년대부터 

장기간 지속돼온 폴리올레핀을 비

롯한 폴리머 가격 및 수급 카르텔, 

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

고기능성 화학제품의 일본산 수입의존, 1990년대 후반 독점화 시대가 종을 고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신중하지 못한 

무분별한 투자,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, 화학공학이나 관련학과 

전공이 아니면 성장이나 성공할 수 없는 기업풍토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.

만약, 국내 화학기업들이 화학저널이나 켐로커스의 지적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였거나 시늉만 했

더라도 국내 화학산업이 오늘날과 같은 곤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한다. 아니 지금부터라도 개선하고 개혁

하며 새로운 방안을 찾고 실천한다면 결코 늦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.

문제는 비판적인 지적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. 최근 들어서도 화학저널이나 켐로커스 기사를 두

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등 경직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가끔 

나타나고 있다.

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, 결코 해당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강조하지 

않을 수 없다. 당장에는 듣기 싫고 보기 민망하더라도 무엇이 맞는지, 무엇이 옳은 일인지는 구별할 줄 아는 성찰이 필요

할 것으로 생각된다.

화학저널은 1991년 창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논조를 바꾼 적이 없음은 물론 현상을 타파하고 개선·개혁함으로

써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.

백송칼럼

화학저널·켐로커스는
흔들림 없는 바로미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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